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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것

• gRPC가 무엇인지

• gRPC를 어떻게 쓰는지

• gRPC를 언제 써야하는지



gRPC는 누가 쓸까

얘가 만듬!



RPC?
• Remote Procedure Call

로컬 다른 시스템

gRPC: 이걸 완전 편하게 해준다.



gRPC is a modern open source high performance RPC framework 
that can run in any environment. It can efficiently connect 

services in and across data centers with pluggable support for 
load balancing, tracing, health checking and authent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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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Buffers + HTTP/2 = gRPC



HTTP/2
• 속도가 많이 빨라진 HTTP
• 20년 가까이 우려먹은 HTTP/1.1 ..

• TCP 소켓을 가상화 : 동시에 여러 연결 (스트림)이 가능
• Head of Line Blocking 해결
• Handshake가 사라져 연결 시간 단축

• 응답을 쪼개서 보낼 수 있음 (Frame)
• Frame < Message < Stream
• 바이너리여도 된다. (중요)



Binary Framing



Protocol Buffers



(1)
어떤 내용이
오고가는지

(2)
어떤 함수가

있는지



(1) 요청, 응답 내용을 정의

구조체를 여러 개 만드는 느낌이다

• 다양한 자료형
• Required / Optional
• Enum
• Array (repeated)
• Map (map<K, V>)



(2) 서비스의 내용을 정의



구현하기
• 정의한 protobuf로부터 뼈대 코드를 ’컴파일’하는 과정이 필요
• 엄밀히는 gRPC의 담당이 아니라서 문서화가 좀 애매함

• protobuf →  protoc가 컴파일 → protoc-gen-{}가 뼈대코드 생성

• Protobuf가 바뀔때마다 해줘야 하는 작업
• 만들고 나면, 뼈대 코드가 완전 예쁘게 나옴
• 클라이언트, 서버 코드 모두 한번에



구현하기 - 서버



구현하기 - 서버



(1) 뼈대 코드 생성 (2) 함수 채워주기 (3) 서버 만들어서 실행

끝!



구현하기 - 클라이언트
• 더쉽다



구현하기 - 클라이언트
• Simple RPC

• Server-side Streaming



장점
• 빠르다!
• REST 대비 전송 속도 7배, 수신 속도 10배
• Protobuf + HTTP/2

• 상호작용이 매우 쉬움 (양방향 전송)
• HTTP 스택의 기술을 사용 가능
• Protobuf가 주는 안정성 → 개발할 때 실수할 일이 적어짐
• 뼈대 코드 생성
• 일관된 API 명세

벤치마크: https://medium.com/@EmperorRXF/evaluating-performance-of-rest-vs-grpc-1b8bdf0b22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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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에서도 gRPC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

• 그대로 사용하기는 불가능
It is currently impossible to implement the HTTP/2 gRPC spec in the browser, 
as there is simply no browser API with enough fine-grained control over the 
requests.

• 대신 프록시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
• grpc-web, 구현체는 여러가지가 있음

The state of gRPC in the browser, https://grpc.io/blog/state-of-grpc-web/

https://grpc.io/blog/state-of-grpc-web/




굳이 써야할까?



굳이 써야할까?



단점
• 에러 처리가 빈약함
• HTTP 사용 불구 status code를 전부 사용하지 못함
• 오류 응답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면 좋을 듯

• 아직은 부족한 ecosystem
• 개발도구, 테스팅, 로드밸런싱, 모니터링 툴 등등
• Kubernates가 지원을 잘해줌

• Protobuf의 버전 관리
• 여러 서비스 사이에 이용되는 파일 –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
• Git Submodule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gRPC는 언제 써야 할까
• 내용적 (API) 측면에서: vs REST

REST gRPC

요청 방식 자원 중심 (자원 + 동사)
ex) GET /article/11, POST /article

작업 중심 (함수 실행)
ex) getArticle(11), createArticle(…)

요청, 응답 내용 JSON, XML 등 바이너리 데이터

요청 내용이 누락되면? 괜찮음 (400 응답) 그럴리가 없음

속도 괜찮음 빠름

범용성 HTTP만 되면 가능 언어별 라이브러리가 필요



Message Queue (g)RPC

상호작용 방식 다대다 (Producer – Consumer) 일대일 (Server – Client)

중심내용 데이터의 생산과 소비 프로시져(함수)의 수행

안정성 Scaling이 가능 장애 발생시 다시 연결해야 함

상호작용 자체 기능은 아님 그 자체

속도 Queue가 한 단계 추가됨 직접 통신

Broadcast &
Service Discovery 일반적으로 가능 자체 기능은 아님 (HTTP..)

gRPC는 언제 써야 할까
• 구조적 측면에서: vs Message Que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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